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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미용성형수술은 신체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이다[1,2]. 일반적으로여성이남성보다성형수술을더욱

고려하고시행한다[3]. 높은 미용성형수술수용성은미용성형

의실행에큰영향을주는데, 미용성형수술수용성에는성별,

미용성형경험, 자아존중감등이영향을 미친다[4-6]. 미용성

형수술을 받는 환자는 일반 인구보다 우울증을 앓을 가능성

이 크며, 좋은 수술의 결과는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 사회적

특성의향상을가져올수있다[7,8]. 이에 본연구는미용성형

과관련된사회심리적인특성을이해하고자 20-60대 한국성

인 여성을 대상으로 우울, 자아존중감, 미용성형수술 수용성

의수준을조사하여관계를밝히는데초점을두고자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온라인조사업체에 등록된 20-60대 일

반 성인 여성 패널 291명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

할 것을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한 자들이다. 구조화된 설문지

를 사용하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미용성형수술 수용성

(Acceptance of Cosmetic Surgery [ACS]), 우울

(Depression), 자아존중감(Self-esteem)의 수준을 조사하였

다.

3. 결과
대상자들의평균연령은 44.1(±13.8)세, ‘기혼’ 60.1%, ‘미혼’

39.9% 이었고, 취업 여부로 ‘예’ 65.3%, ‘아니오’ 34.7% 이었

다. 단일 가구 17.5%, 2인 이상 가구 82.5%이었고, 가정의 경

제수준은 ‘상’ 3.8%, ‘중’ 82.5%, ‘하’ 24.7%, 주관적 스트레스

는 ‘상’ 22.7%, ‘중’ 63.2%, ‘하’ 14.1%로 나타났다. 미용성형을

경험한 대상자는 30.2%로, 최초로 성형을 시도한 나이는 평

균 27.2(±10.2)세였으며, 전체대상자가운데추후미용성형을

고려하는 대상자는 52.6%였다.

주요 측정변수의 평균 수치는 ACS=64.9(±17.6),

Depression=11.6(±10.6), Self-esteem=29.4(±4.8) 이었다.

대상자의일반적특성및미용성형관련특성에따른 ACS

는 주관적 스트레스(F=7.76, p=.001), 성형경험 여부(t=7.99,

p<.001)와 추후 고려하는 미용성형 여부(t=12.46,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연령은우울과음의상관관계 (r=-0.17, p=.003)를

보였다. ACS는 Self-esteem(r=-0.14, p=.020)과 음의 상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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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논문에서는 20-60대 한국 성인 여성을대상으로 우울, 자아존중감및미용성형수술수용성의수준과그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2021년 8월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최종적으로 291명의 대상자의 자료가수집되었고, 이들의
평균연령은 44.1세였다. 전체대상자의 30.2%는 미용성형수술이나시술을수행한경험이있었고, 52.6%는 추후의미용
성형을고려하고있었다. 대상자의연령은우울과음의상관관계 (r=-0.17, p=.003), 미용성형수술수용성은우울과양의
상관관계 (r=0.26, p<.001), 미용성형수술 수용성은 자아존중감과 음의 상관관계 (r=-0.14, p=.020)가 확인되었다. 일부
성인여성들의심리적인변수와미용성형수술수용성의관계를살펴본본연구의결과를바탕으로미용성형경험실태
와 추후 미용성형 의도, 미용성형경험에 따른 심층 분석 등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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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Depression과는 양의 상관관계(r=0.26, p<.001)를 보였다.

Depression과 Self-esteem은 음의상관관계(r=-0.60, p<.001)

를 보였다.

4. 논의
본조사연구를통하여적지않은수의성인여성들이추후

의 미용성형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잠재적인 미용성형의 소비자가 상당함을 추정할 수 있다. 또

한 본 연구대상자들 가운데 미용성형을 이미 경험한 대상자

는 30.2%로, 최초로 성형을 시도한 연령이 15세부터 61세까

지로다양하였다. 대상자들의 ACS는 depression과 양의상관

관계를, self-esteem과는 음의상관관계를보였다. 남녀 대학

생을조사한 Swami et al.[3]에서는 ACS는 self-esteem과 양

의 상관관계를 보여 상반되지만, 본 연구의 상관분석 결과와

유사한 선행연구[6]도 있다. 특히 한국 여성의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성형참여의도가높다는연구가[9] 있으며, 성형수

술의의도는자아존중감과부적상관성을나타낸바있다[5].

미용성형과자아존중감은밀접한관계로여겨지며면밀한연

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모든 여성을 이해하거나 일반화하는 것

은 아니다. 적은 샘플 크기의 한국의 일부 성인 여성만을 대

상으로 하였기에 제한점이 있다.

5. 결론
 연구의 결과는 미용성형을 경험하였거나 앞으로 경험하게

될것으로여겨지는일부성인여성들의심리적인특성에대

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시도되었다. 전국의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집한 본 연구의 결과는 잠재적인

미용성형소비자들의심리적인특성과미용성형관련특성을

조사하고 관계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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